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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의�과학주의적�세계관�특성과�

타당성구조에�대한�연구2)

� 문상철� �카리스교차문화학연구원� 원장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전통적인 종교 교육과 소통의 방식들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세대의 세계관의 특징 및 이와 관련된 인식론적인 사고 구조의 변화로 인해 교육 방식과 
소통에 있어서 적응이 필요하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교육적인 소통에 있어서 총체적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교차문화적 연구 (intercultural studies)의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 Z세대의 세계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리라고 주장할 때 그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식론적 틀, 즉 타당성구조가 작용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타당성구조(plausibility structure)라는 개념은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
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영국의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선교신학적인 맥락
에서 널리 적용한 개념이다(Berger, 1967; Newbigin, 1986). 

신세대의 타당성구조에 대한 분석은 과학주의(scientism) 관점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
될 필요가 있다. 과학주의는 과학적인 인식과 설명만이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권위있는 방법이라고 믿는 반면,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전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관점이다. 이런 과학주의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연구 서적들이 Z세대의 문화적 
및 세계관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과학주의적인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바나 그룹 (Barna Group)이 Impact 260 Institute와 협업을 통해 연구한 보고서 Gen Z: The 
Culture, Beliefs and Motivations Shaping the Next Generation은Z 세대의 삶에 대한 관점, 
사회적 태도, 성적지향성과 관련한 도덕적 관념, 신앙적 진리와 교회에 대한 관점, 신앙적 이슈와 
관련된 부모 및 종교교육자 등과 관련된 영향력 관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Barna 
Group, 2018). 이 연구 보고서는 Z세대가 단순히 밀레니얼 세대의 아류가 아니라, 상당히 독자적
인 특성을 가진 세대라고 보고 있으며,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이전 세대인 베이비부머, X세대, 
밀레니얼세대와 비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핵심적으로,  전체 세대 중에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즉 소위 “성경적인 세계관 (biblical world-view)”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10%, X세대의 7%, 밀레니얼세대의 6%에 비해 Z세대는 4%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그런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page 25). 여러 자세한 분석 이후에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Impact 360 Institute의 문화적 개입 

2) ver 1.0. (February, 2021) : Z세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 특성과 타당성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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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인 Jonathan Morrow의 주장인데, 그는 무엇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무언가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관점이 곧 과학주의(scientism)이고, Z세대는 이 과학주의를 놓고 
논증을 할 필요도 못 느끼며, 당연시한다고 하였다 (page 100). 

마크 빌 (Mark Beal)은 Decoding Gen Z: 101 Lessons Generation Z will Teach Corporate 
America, Marketers & Media 라는책에서Z세대의 가치관, 선호도 특별히 미디어 선호도, 사회적 
성향과 관계적 태도, 브랜드와 관련한 태도와 특성, 기술과 앱 및 소셜 미디어와 관련한 성향,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심리적 특징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Beal, 2018). 이 책은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Z세대의 문화적 특징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101가지 특성들은 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위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사용된 개념인 과학주의의 특성이 사회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것을 설명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게 여겨진다. 영역만 다르다 뿐이지, 과학주의적인 특성과 관련된 
부분은 일관성있게 포착된다고 할 수 있다. 

코리 시밀러와 메간 그레이스 (Corey Seemiller and Meghan Grace)의 공저 Generation 
Z Learns: A Guide for Engaging Generation Z Students in Meaningful Learning은Z세대의 
학습과 관련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Seemiller and Grace, 2019). 이 책은 Z세대가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 동시에 Z세대는 사회적 
학습자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과 함께 결국 경험적 
학습자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연을 통한 학습, 디지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ages 61-73). 이러한 학습 성향도 어떤 세계관적 관점과 연관지어 설명한다면, 
과학주의적인 학습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권위적인 존재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이해를 돕는 방식의 학습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결국 과학적인 기술과 방편들을 적극 활용한 학습 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여기서도 과학주의와 그와 관련한 인식론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Z세대를 대상으로 
종교적인 교육을 해야 할 필요를 보게 된다.

리처드 둘과 Z세대 공저자 팀의 2019년 저서 How Generation Z Wants to Be Led는특별히리
더십과관련한이슈들을중점적으로다루면서구체적으로그들의인식,선호하는리더십특징,재능관
리,변화에대한태도,의사소통,동기,갈등과문제해결,갈등과팀,리더십잠재력등의이슈들을구체적
으로다루고있다(Richard Dool & a Team of Gen Z Co-Authors, 2019). 이 책은 Z세대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을 주목하면서 대인관계에서의 강점,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데, 특별히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s)로서 평판과 광고에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을 부각시
키고 있다 (page 34). 저자들은 특히 Z세대의 뛰어난 리더십 역량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결부된다 
(pages 48, 93). 이들의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적일 수 있는 양면적인 역량은 리더십의 
큰 장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pages 138-142). 이런 의사소통 및 리더십 자질과 관련한 Z세대의 
특징도 나름대로 과학적인 사실을 중시하면서 형성된 세계관적 특징과 나아가 독자적이면서도 
의존적인 현실주의적인 인식론적 특징을 엿보게 한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James Emery White)는 신학자로서 목회적인 경험과 기독교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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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가진 권위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2017년 저서 Meet Generation Z: Understanding 
and Reaching the New Post-Christian World는Z세대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그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 책이다 (White, 2017). 이 책은 기독교 전도와 교육 면에서 
제기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책은 특별히 
미국에서 세대가 바뀌면서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무종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구가 
급격히 많아져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적인 집단이 되고 있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age 21). 그는 무종교 인구집단이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집단이 되었다고 관측하면서 특별히 Z세대가 포스트크리스천 (Post-Christian) 세대라고 
여기는데, 이는 그들의 부모인 X세대의 종교적인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pages 22, 49, 61, 62).  화이트는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도와 교육은 과정이면서 사건이어야 
하고, 그 과정이 설명을 향해서 전개되어야 하고, 그 설명이 필터를 통과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개입적인 (engaging)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Z세대가 영적으로 무지한 면이 있지만, 
시각지향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면을 주목하고 있다 (pages 117-118). 이런 도전도 결국 Z세대
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인식론적인 틀을 감안하면서 전도와 변증과 교육을 전개해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연구의 경우, 중요한 주장들은 양적조사(quantitative research)의 바탕 위에 제기
되었다. 질적연구의 통찰력이 적용된 부분들이 특별히 바나 그룹 (Barna Group)의 연구와 리처드 
둘(Richard Dool)과 그 팀의 연구 등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 주장들이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의해 내려진 결론들이라고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화이트의 경우처럼 
통찰력 있는 방향 제시가 돋보이는 경우들도 대체로 저자의 경험을 통해 얻은 주관적인 통찰력을 
반영해서 양적조사의 내용을 보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상의 
이면에 있는 기저의 세계관적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선행 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Z세대의 세계관 및 인식론적 특성에 관해 자세하고 깊이있는 연구, 특별히 
풍부한 질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교한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Z세대의 종교 및 종교교육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보고서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
고, 기출판 자료들도 마케팅과 미디어 효과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마케팅 분야의 국내 
자료들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해 볼 때도 Z세대의 과학주의적 경향을 세계관적 배경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매경 Economy, 2019년 06월호 2012호; KISDI STAT 
Report 19-03호 2019. 02.15; 이근주, 박성공, 2018;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9). 

국내 발행 자료 중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은밀레니얼및Z세대의 
문화적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상당 부분 마케팅 등 사회적 생활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2019).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 가운데, 제1부의 밀레니얼-Z세대 탐험 부분에서 ‘실감세대: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리다’ 부분이 과학주의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제3부 줌인 
밀레니얼-Z세대 부분에서 ‘원래, 그냥 말고 이유가 필요하다’, ‘제2의 인생을 만드는 퇴근 후 
시간’, ‘아르바이트도 취미와 적성에 맞춘다’, ‘결론:시간과 업무에 유연함을 도입하다’, 또한 ‘첫 
번째 코드 체헐리즘: 체험으로 팩트 체크’, ‘두 번째 코드 듣는 디지털: 정보도 힐링도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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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면서’ , ‘세 번째 코드 배우는 유튜브: 자기계발부터 취미생활까지 쉽고 얕은 지식’ ,’ 네 
번째 코드 뉴비사절: 콘텐츠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팬덤을 이루다’ 등의 장들이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매경 Economy, KISDI STAT Report, 이근주와 박성공, 삼정 KPMG 경제연구원 등의 국내 
선행 자료들 역시 특정한 주제에 집중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했다기보다 다양한 범주들을 가지고 
다소 산만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 가운데 연구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과학주의와 관련지어진 내용들은 거의 없지만, 위의 예에서 살펴본대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더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와 미국의 선행 자료들이 공히 Z세대의 과학주의적인 특성에 대해 추측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더군다나 두 나라의 Z세대의 특성에 대해 교차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자료들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 세계관과 타당성구
조라는 연구주제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연구(empirical research)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
히 체계적인 질적조사를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깊이있는 탐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Z세대를 연구모집단(research population)으로 해서 
한국의 Z세대의 세계관과 타당성구조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우선적인 연구의 초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데이터의 해석의 과정에서는 가능한 만큼 미국의 Z세대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같은 세대라도 문화적인 토양과 환경이 매우 다른 점을 고려할 것이지만, 
글로벌화로 인해 문화적인 동질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차이점과 함께 유사성도 고려하고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 배경의 지도자들 및 교육자들이 Z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적인 의사소통
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교감과 전달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 개발과 전달 방법 등 구체적인 면에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윤리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연구대상
자들의 데이터를 비교하였지만, 연구대상자들의 종교적인 관점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연구 목적과 절차상의 이슈는 없었다고 판단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 프로젝트는 Z세대의 과학주의적인 세계관 특성과 이와 관련된 타당성구조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 방식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Z세대의 세계관은 과학주의(scientism)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가? 2). Z세대는 인식론적으로 어떤 타당성구조(plausibility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가? 3). Z세대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가?

본 연구 프로젝트의 전 과정은 위의 연구목적과 연구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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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 프로젝트는 심층 인터뷰에 의한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의 방식을 택하였다. 
여러 질적연구의 패러다임 중 특별히 구성주의적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방식을 중심으
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접근에 따른 연구 대상자 선정, 자세한 연구 방법, 자료 수집과 분석은 
아래와 같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사람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나 
해본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엇다. 그 숫자는  Z세대 
20명, 기독교 교육자 10명 합하여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비수치적인 질적데이터(nonnumerical qualitative data)이며, 그 수집 방법은 개별적인 화상면
접을 해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들과의 화상면접 과정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면접
은 녹화하지 않았고, 별도의 녹음기를 사용해서 녹음을 해서 녹취하였다. 이 녹취록 작성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록되었고, 이 기록은 엄격하게 3년 동안 관리된 
후 폐기될 것이다.

Z세대 연구 참여자의 구성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율을 각각 10명씩 구성하여 총 20명이 
되었다. 이 20명의 종교적 배경을 면밀히 고려할 때 다양한 종교적 및 교육 배경에 따라 응답의 
추세가 어떤지 적절하게 파악되었다. Z세대 대상 교육자들의 구성은 지역 교회 소속과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 소속으로 나누어 각각 5명씩 면접하여 그 배경에 환경에 따라 관찰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적절하게 비교되었다. 전체적으로 Z세대의 응답을 통한 직접적인 분석과 그들의 교육자들
을 통한 간접적인 분석을 대조해보면서 직간접적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전체 30명의 연구대상자 숫자는 질적조사의 표본 크기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적조사의 
원리에 따라 통계적인 일반화가 아닌 논리적인 일반화를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절한 논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모집은 연구자가 평소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 학생 선교단체, 교육관련 단체의 
청소년 및 대학생 담당자의 협조를 구해서 연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이들 단체들의 담당자들에게 연구자의 연락처와 모집 공고문을 보내어 그들이 모집공고문
을 자체 인터넷 네트워크 (교회 및 단체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게시하고, 그 공고문
을 읽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진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신청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착순으로 선정해서 면접설명문과 동의서를 보내어 이들에 면접에 응할지 자발적 의사를 확인한 
다음 화상면접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면접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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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명할 경우, 연구자는 면접질문지를 보내어 이들이 면접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연구대상자와의 연락 목적으로 그들의 성명, 전화번호, 화상면접을 위한 접속정보 
(zoom.us로 할 경우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였고,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으로 할 경우 카카오 아이디 
필요)를 수집하였지만, 이 정보들은 연구를 위한 연락 용으로만 활용되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해서 면접 중에는 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기 위해서 일반 우편, 전자우편, SNS 등 해당자가 선호하는 방법으
로 모집공고문,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전달하였고, 서명한 동의서는 일반 우편, 이메일, SNS 등 
역시 개별 연구대상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종이 혹은 파일 형태로 회수하여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대상자는 계획한 기준대로 선정되었으며, 중도탈락이나 동의철회 사례는 없었다.

3)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의 방법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화상 면접을 하는 것이었다. 화상 면접은 연구대상자
의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zoom.us,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등) 접속을 하여 대체적으로 
약 60분 이내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가 Zoom을 선호할 경우 연구자는 회의 아이디
를 포함한 접속 링크와 함께 사용법을 안내하는 정보를 보냈고,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을 선호할 
경우 연구자의 아이디를 제공하여 접속하였으며, 면접 후에는 연구대상자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접속에 따른 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 화상 면접은 연구대상자의 심리적인 편안함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녹화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녹음기에 음성 대화의 내용이 녹음되어 추후 연구자가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표현을 효과적으로 축약할 수 있는 축약의 
원칙(verbatim principle)을 따랐다.

녹취록으로 작성된 면접 기록은 질적 데이터의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qsrinternational.com)
에 입력되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의 과정에서는 Z세대 당사자의 인식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한 사람들의 인식과 대조하면서 분석되었다. 또한 Z세대 안에서도 
종교적인 배경과 성향에 따른 차이점들이 비교되었다. 이 분석의 과정에서 미국에서 발표된 분석
의 결과도 참고하면서 어떤 공통점과 대조점이 있는지 파악하며 해석하였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 집중한 관찰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연구대상자의 종교적인 배경과 정체성
2). 세계와 우주의 현상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 즉 현실적인 사건들의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3). 자신의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리 혹은 인과관계에 대한 주관적 이해
4). 과학적인 이론들이 세계와 우주의 현상, 그리고 세상의 현상과 사건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유용성에 대한 이해
5). 과학적인 이론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찾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에 대한 주관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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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근거를 찾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7).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설명이나 주장이 진리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
8). 지금까지 접한 종교적인 메시지 (설교나 강의, 전도 내용)들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와 평가
9). 종교적인 주장이나 메시지가 더욱 타당성 있게 전달되기 위해 기독교 교육자들이 개선할 방안
10). Z세대를  대상으로 종교적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더 설득력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해 
교회나 선교회 등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단체들이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방안 등.

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의 모집은 2020년 7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연구자가 평소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 
학생 선교단체, 교육관련 단체의 청소년 및 대학생 담당자의 협조를 구해서 연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20년 7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30명의 
연구 대상자들과 화상면접을 하였다.  

연구진은 이들 단체들의 담당자들에게 연구자의 연락처와 모집 공고문을 보내어 그들이 모집공
고문을 자체 인터넷 네트워크 (교회 및 단체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게시하고, 
그 공고문을 읽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진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신청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착순으로 선정해서 면접설명문과 동의서를 보내어 이들에 면접에 응할지 자발적 
의사를 확인한 다음 화상면접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면접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고 서명할 경우, 연구자는 면접질문지를 보내어 이들이 면접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연구대상자와의 연락 목적으로 그들의 성명, 전화번호, 화상면
접을 위한 접속정보 (zoom.us로 할 경우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며,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으로 
할 경우 카카오 아이디 필요)를 수집하였지만, 이 정보들은 연구를 위한 연락 용으로만 활용되었고,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해서 면접 중에는 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기 위해서 일반 우편, 전자우편, SNS 등 해당자가 선호하는 방법으
로 모집공고문,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전달하였고, 서명한 동의서는 일반 우편, 이메일, SNS 등 
역시 개별 연구대상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종이 혹은 파일 형태로 회수하여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다. 

5) 자료분석

면접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연구진에 의해 녹취록이 작성되었고, 그 녹취록은 기본적으로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의 접근법에 따라 코드화되고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근거이론의 
여러 방식 중 특별히 케이씨 차마스 (Kathy Charmaz)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위의 10개 항목들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을 유형별로 나누어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검토하
고, 연구대상자의 배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 내용을 코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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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코딩된 주제어의 빈도와 의미상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부차적으로 연구대상자
들의 응답과 관련한 주제어 빈도도 측정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조사의 원리와 지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어나 주제어의 빈도와 상관관계 등의 분석은 질적조사의 방법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치적인 분석이 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인 분석과 일반화
를 염두에 두고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입수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케이씨 차마스 (Kathy Charmaz)의 제안을 
고려해서 코드화하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차코딩 (initial coding), 집중코딩 (focused cod-
ing),  이론적코딩 (theoretical coding)의 삼단계로 진행되었다 (2014, pages 109-224). 일차코
딩은 기본적으로 라인별 코딩 (line-by-line coding)으로서 발언 내용을 간단한 동사 혹은 동명사
로 요약하는 것이다. 집중코딩은 중요하게 반복되면서 의미상의 비중이 큰 코드를 찾고 그 관련성 
속에서 심층적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이것은 여러 의미 중 중심적인 내용을 찾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론적코딩은 집중코드를 중심으로 이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자료들이 관련 분야에 축적된 이론 영역에서 귀납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엇다.

이러한 분석은 호주의 QSR International의 질적자료 (비수치적 자료)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인 
NVivo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익숙하며, 위의 분석법은 수차례 
적용하였고, 다른 연구자들에게 지도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도움이 되었다.

4. 결과

자료 분석의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차코딩, 집중코딩, 이론적코딩 등 3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에서 생성적 분석
(generative analysis)으로 나선형으로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4.1. 일차코딩과 기술적 분석

일차코딩의 과정은 라인별 코딩(line-by-line coding)으로서 총 96개의 코드로 정리되었다. 이 
가운데 23개 코드는 어느 특정한 연구 질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 관찰 사항들이었다. 
나머지 73개 코드는 연구질문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그 중 18개는 과학주의와, 29개는 
타당성구조와, 26개는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과 관련되는 것들이었다. 

총 23개의 코드는 Z세대의 특징에 관한 일반적 관찰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12개는 세 사람 이상의 연구 대상자들에게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아래에 강조된 특징들이 
요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Z세대는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한편 잘 적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통과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전 세대와 상당히 다르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차이점이 기성세대와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구별되는 다른 세대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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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Z세대는 윗 세대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안에서도 상당히 서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내부적인 변이가 강해서 세대로서의 동질성이 약하고 응집력이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요인은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가정의 배경이 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세대인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특징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연구에서 Z세대가 세대로서의 동질성을 가진 면에서 마지막 세대라고 추측하
는 관점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동질성 결여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Z세대인들은 집단주의적이거나 공동체지향적이라기보다 개인주의적이다. 핵가족의 영향으로 
개인적 관점이 당연시되는 것이 어려서부터 형성되었고, 개별적인 관점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아본적이 없기 때문에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부모의 유일한 혹은 유이한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과정이 이런 경향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이런 경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적 소비와 향락을 중시하는 특성도 관찰되었다.  오늘날 상당히 
보편화된, SNS를 통한 소통방식도 이런 개인주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Z세대인들은 사회적 사건들을 대인관계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감성적인 
차원이 아주 높게 강조되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는데, 이들은 
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동료집단의 관점과 의견에 특별히 
민감하다. 개인주의 경향이 있으면서도 다양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결합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들은 융통성을 상당히 
강조한다. 더욱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서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많이 퇴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의 경우, 전통적인 규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포착되기도 했다.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은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생존하는 하나
의 방어기재로서 강화되는 면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삶에 있어서 1997년의 외환위기,  2007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의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손실과 불안정성을 겪었고, 이들은 어렸을 
때 많은 시간을 TV 앞에서 홀로 보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부모들의 정신적 건강이 
그 자녀인 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이들의 성장기에 가해진 
또다른 국가적인 재난으로서 영향을 미쳤다. 상당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성장기에 
겪은 세대로서의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에서의 연구에서 Z세대의 리더십 잠재력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한국 Z세대 연구에서도 
그런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움을 겪고 견뎌낸 과정에서 형성된 강인함이 리더십의 
발전으로 연결된 개연성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리더십 강화 요인으로서 이들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통제적인 부모로서 소위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가 아니었다는 
요인이 제시되었지만, 한국 Z세대의 부모들은 여전히 헬리콥터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진 경향이 
상당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국 부모들 역시 자녀 교육에 관한 지식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아서 
자녀를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양육할 준비가 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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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Z세대는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관찰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함께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한다. 교육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안정성이 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아실현과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실제적인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다. 
취업을 했을 때는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보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한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미국 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Z세대인들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조용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도 상당히 확인되었다. 시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아서 
교육 환경에 있어서 개선 작업이 필요한 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단계에서 제기된 중요한 중심 개념은 Z세대의 문화적 차이점들을 현상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서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4.2. 집중코딩과 구조적 분석

집중코딩의 과정은 연구질문들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세 명 이상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주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 

4.2.1. 과학주의와 세계관 경향

첫번째 연구질문은 과학주의(scientism)와 연관된다. 전체적으로 18개의 코드가 이 이슈에 대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11개의 코드가 세 명 이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Z세대는 구글, 아이튠즈, 트위터, 우버, 인스타그램 등 이들이 선호하는 여러 브랜드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함께 자라면서 이것들과 관련된 기술들에 친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로서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 중 여러 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면에서 더 
빠르고,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단적으로 TV를 즐겨보는 부모들과 
달리 VoD를 선호하는 것이 이런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인쇄 
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전 세대보다 덜하다고 확인해주었다.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SNS가 
선호되었다. 

이들은 과학과 기술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하는 편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더 깊은 차원에서 Z세대인들은 세계관에 있어서 과학주의적인 경향을 띤다. 그것은 삶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생에 관한 선험적인(a priori) 전망이 되기도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학적인 이론과 종교적인 진리주장이 충돌할 때 과학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과학주의적인 경향은 이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
의 경우 유신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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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학주의는 학교에서의 공교육 과정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교회에서의 
가르침보다 학교에서의 가르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비기독교
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세계관 차원에서의 인과관계(causality)의 이해에 있어서 과학을 
신봉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다수의 Z세대인들은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관점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본다. 인터뷰에 응한 20명 중 18명 정도가 이런 과학주의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표현을 하였다. 

Z세대인들, 특별히 비종교인들은 인과성을 행동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것들
이 행동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신중한 면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런 면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습관화된 면도 있다.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연장선 
상에서 어떤 분야의 권위자의 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문제 해결에 
뛰어난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 특별히 낯선 곳이나 다른 문화권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두려움없
이 자신감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이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것은 관심 분야를 정하고 거기에 선택한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과도 연관된다. 이런 경향은 AI의 알고리즘의 작용과도 연관이 있다. 선택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지식의 분파화를 일으키는 경향과도 연결이 된다. 

과학적인 지식과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상당수 인터뷰 대상자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다. 특별히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을 이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
로,  삶의 많은 문제들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이어서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으
로 많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렇게 과학주의로 기울면서 이들의 세계관 경향은 균형을 잃는 면이 
있다. 그 결과 물질주의 경향이 강해져서 금전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 결과 취업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때로는 고용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 유아주의(solipsism)으로 흐르고, 그것은 지나친 자기 표현, 직무에 대한 불만족, 감정적 
갈등과 폭발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과학주의는 형이상학적 차원을 결여하여 세계관으로서 본질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로 인해 과학주의 세계관은 다른 근원으로부터 그 결여된 요소를 보충시키려고 
한다. 그 결과 다른 종교적 전통이나 사상의 조류, 철학적 패러다임과 혼합되는 경향이 있다. 
과학주의가 근대 이전의 종교적 전통과 결합될 때 세계관의 핵심 요소인 인과관계 이해에 있어서 
유신론적으로 흐르며, 현재의 사조와 결합이 될 때 포스트모던적인 요소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럴 경우 세계관 차원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데, Z세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별로 상관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해체와 불일치의 문제에 대해 별로 게의치 않으면서 실제로 혼합된 세계관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논리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주제를 결국은 감성적으로 결론을 
맺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대체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는 왜곡되고 일관성이 없는 채로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세계관적 특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Z세대를 대상으로 종교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Z세대의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육자들은 근대 이전이 전통적인 세계관과 현대의 계몽주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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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합된 세계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세계관과 포스트모던 세계관이 결합된 
Z세대의 세계관이 상당히 낯설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세대 
사이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존재론적으로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심 개념이고, 그 
핵심 단어는 믿음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4.2.2. 타당성구조

타당성구조(plausibility structure)는 세계관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이 특
정한 진리주장(truth claim)의 타당성(plausibility)을 판단할 때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다. 근본적인 세계관의 주제들이 인식론적인 과정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그 타당성구조의 특징들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타당성구조의 이슈는 두번째 연구질문과 그 탐구 영역(probe)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함께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29개의 코드가 이 범주에 속했고, 그 가운데 16개는 세 
사람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들이었다. 

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Z세대인들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의사결정은 기성세대가 볼 때 단순하게 내려지는 경향도 있어서 
일관성이 없을 때도 많이 있다. 접하는 정보 유입과 충동에 따라 즉각적인 결정을 하는 경향을 
띠기도 해서 기성 세대 입장에서는 서투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 결과 종교적으로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취약한 면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택적 관심과 무관심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시간을 쏟을지 
말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보의 홍수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특별히 포스트모던 감성주의와 결합되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면도 있다. 
이런 주관주의는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모두를 다 인정하고 공존을 강조하는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와 결합된 
혼합주의적인 과학주의(syncretistic scientism)의 인식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Z세대 사람들은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타당성 있는 
진리 주장이라면 사회의 일반적인 유익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나름대로 타당하
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좋은 것, 유익을 끼치는 것이 중심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타당성 판단에 있어서 윤리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주의적인 경향이 일상적으로 적용될 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많다. 

학습을 할 때 선호하는 미디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유튜브와 다른 VoD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시청각적인 매체가 학습에 있어서도 선호되고 있다. 자기 표현을 하고 자신의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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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채널로 인스타그램이 널리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 매체는 
전문 지식을 배우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Z세대 사람들은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점검
하는 것을 중시한다. 논리적 일치성이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적인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잘 제시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좋은 논리와 논의를 거쳐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중의 기대에 영합하기 
위해 종교적인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나 진리주장은 자연스럽고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특별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동료 피드백이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
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화적 배경이 타당성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교육 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 스타일에 있어서는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자들은 학습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교수법으로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종교 교육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동시에 경험적인 차원이 학습에 중시되어야 한다. 교육자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가르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설교에 있어서도 설교자의 개인적인 체험담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험적 내러티브로 전달될 때 내적으로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야기를 나눌 때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간격이 메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일치하지 않는 타당성구조를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학습자 스스로 해보게 하는 체험학습의 방식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학습자들의 참여를 통해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경우 해외에서의 단기 봉사 경험들이 이런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로 추천되기도 했다.

타당성구조에 있어서 세대마다 다른 특징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차분한 묘사에 기초해서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판단에 앞서야 한다. 인식론에 관한 질문은 
결코 이진법적(binary)일 수 없기에 차이점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은  Z세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인식론적인 접촉점들(epistemological contact 
points)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타당성구조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접촉점을 찾으려
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자세이다. 다른 타당성구조 사이의 간극(gap)
을 메우기 위해서는 종교 교육자들이 불일치의 장애물을 넘어 성육신적 동일시(incarnational 
identification)를 바라는 열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뢰를 쌓고, 다른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접촉점을 찾아내는 것이 성육신적으로 경계를 넘는데 있어서 핵심 요소들이다.

4.2.3. 기독교 세계관 교육

기독교 관점에서 세계관 교육을 위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인식론적 접촉점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26개의 코드가 연구질문3의 범주에 속한다. 이 가운데 19개는 세 명 이상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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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들이다. 
혼합주의적인 과학주의 현상을 다룸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 한가지는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형이상학적(metaphysical) 차원의 소실 혹은 분리이다. Z세대 사람들은 과학주의의 이슈에 대해
서는 잘 포착하는 반면, 이 형이상학적 차원의 공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교육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한 교육자는 이 형이상학적 이슈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창조에 대한 교육의 경우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면서 묵상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 실재에 대한 관점을 다듬고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런 계기로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답변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과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요청된다. 교재들도 너무 어렵고 지루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인 정보와 설명이 잘 다듬어져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 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미지 언어를 활용하고 참여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공부의 커리큘럼 등도 최대한 
맞춤형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도록 만들 필요
가 있다. 대화식 방식이나 스토리텔링 방식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공감이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적으로 기반을 둔 메시지를 첨단 매체로 전달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신뢰받는 소스(source)로서 교육자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에 반대되는 현상은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인 사람들로 인식되는 
것이다. 분리되고 고립된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신앙 공동체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도록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다. 인터뷰 도중 거리 전도가 비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준 언급들이 있었다. 전도자들
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경우들도 들을 수 있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대상으로 할 때 전도 방식은 더 섬세하고 배려하는 형태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래 집단(peer 
group)에 의한 전도 방식이 효과적인 것 같다는 의견도 반복적으로 피력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적인 노력을 할 때 한가지 장애물은 율법주의(legalism)이다. 완벽주의적
인 정신으로 전달된 메시지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정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Z세대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사기를 북돋고 전적인 지지를 한다는 표현이 
필요하다. 인터뷰에 응한 기독교 교육자 10명 중 9명은 인내심을 가지고 또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
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핵심에는 또한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이 진정성있게 표현될 때 사람들은 보다 기꺼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 중 11명이 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강조했다. 대학생들 가운데서는 존경하는 
기독교 교육자들의 사례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존경받는 사람들에 의한 
멘토링을 Z세대인들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였다. 개인적인 터치(touch)가 있어야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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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사회적인 봉사를 하는 모습이 기독교의 공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 어려서부터 협업과 협력을 위한 교육을 받아온 
Z세대인들에게는 교회가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Z세대와 X세대 등,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잇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한 종교적 공동체의 
진정성, 건강, 성숙도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 사랑에 근거한 접근법
들이 한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 사이, 한 타당성구조와 다른 타당성구조 사이, 한 세대문화와 
다른 세대문화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분리된 존재들 사이에 교육학적인 다리놓기
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분석 과정에서 떠오른 중심 개념이다. 교육학적인 다리놓기
(educational bridging)는 다중의 접근법이 필요하며,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신 세대에 
맞추어 첨단 교육적인 방법들과 기술들을 쓰는 것이 오 리를  가자는데 십 리를 같이 가는 자세의 
표현일 것이다. 사랑이 핵심 단어이다. 사랑은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메신저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이기도 하다. 

4.3. 이론적코딩과 이론화

위에서 자료 분석의 과정을 요약한 키워드들이 곧 이론적코딩의 키워드들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이론적 요점들로서, 세계관 차원에서 다른 세대들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기(to ontologically 
differentiate)’, 세대를 넘어선 규범과 가치들로 ‘인식론적으로 접촉점들을 찾아내기(to epis-
temologically identify contact points)’, 사랑의 정신과 메시지로 ‘교육학적으로 간극을 메우기
(to educationally bridge the gap)’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필요로 한다. 
믿음은 차이점을 구분하고 존중하는 존재론적 과제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다. 소망은 인식론적 
접촉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개념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Z세대에게 다가가는 교육
적 과제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다. 

서로에 대해 존중하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세계관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이점들을 극복하는 
본질적 태도이다. 한 세대라고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너무나 이질적인 세대의 사람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에게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있어서 
선결조건이다. 이 과정은 존재론적 평가를 내리기 전에 차분한 기술과 그에 근거한 정확한 이해를 
요한다. 

신뢰를 구축하고, 다른 학습 방식을 존중하면서 접촉점을 찾는 것으로 성육신적 동일시를 하려고 
하는 소망은 타당성구조에 있어서 불일치성(dissonance)을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성육
신적 동일시(incarnational identification)는 다르고 불일치하는 사고체계를 존중하고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 세대가 공유하기에 세대를 넘는 규범과 
가치를 포함하기에 인상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사랑은 존재론과 인식론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궁극적 정신이고 본질이고 
메시지이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가 열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랑의 정신이 
많이 필요하다. 교육적인 활동에 있어서 사랑의 메시지는 이질성과 불일치성을 극복하고 영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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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범주 주제(반복) 중심 개념

일차코딩 일반 23 (12) 현상학적으로 차이점을 이해하기

집중코딩 세계관 18 (11) 존재론적으로 구분하기 

집중코딩 타당성구조 29 (16) 인식론적으로 접촉점을 찾아내기

집중코딩 세계관 교육 26 (19) 교육학적으로 간극을 메우기

이론적코딩 전체 96 (58) 믿음, 소망, 사랑하기

힘있게 터치(touch)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진정성있게 사랑을 가르치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핵심 메시지이다. 사랑은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 그 자체이다. 

존재론, 인식론, 교육의 선교적 과제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연결된 것이다. 온전한 믿음,
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메시지의 본질이며, 중심 개념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대두되었다. 자료 분석의 전체적 결과는 아래 표1에 요약되어 있다.

표1. 데이터 분석 요약

5. 논의 

한국 Z세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던 해체주의(postmodern deconstructionism)
와 결합된 혼합주의적 과학주의(syncretistic scientism)이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X세대의 현대 
이전(premodern) 혹은 전통적인(traditional) 세계관과 결합된 혼합주의적 과학주의
(synretistic scientism)와 대비되는 것이다. 세계관의 본성은 그 추종자들에게 그 관점을 정당화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슈는 각 세계관에 타협할 수 없는 본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옳고그름의 문제만이 아니다. 

세계관 차원에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부적인 이질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세계관들의 여러 버전들(versions) 사이에서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면서도 판단을 유보하는데 있어서 믿음이 핵심 단어가 된다.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는 도움이 된다. 믿음은 상호이해와 존중에 근거해서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대인관
계의 태도이자 덕목이다. 오해와 거부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 교육자들은 믿음과 
존중의 정신으로 Z세대와 같은 낯선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일치하지 않는 타당성구조는 인식론
적 접촉점(epistemological contact point)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규범들과 
가치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과제의 본질은 단순히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타당성구조의 다면적
인 본성을 고려하는 것만이 아니다. 인식론적인 과제를 넘어서 필요한 것은 타당성구조들의 충돌 
가운데서 인식론적 접촉점들을 찾아내어 성육신적 동일시를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소망은 
이 과정에서 핵심 단어이다. 성육신적 동일시(incarnational identification)는 종교 교육자들이 
의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젊은 영혼들에게 신선한 깨달음을 주려고 바라고 간절히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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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선교적 열정이다. 적합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른 타당성구조
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람직한 세계관 교육은 사랑의 정신과 메시지를 가지고 교육학적인 다리놓기(educational 
bridging)를 할 필요가 있다. 사랑은 이 교육학적 다리놓기의 과제에 있어서 핵심 단어이다. 
기독교 교육자들은 이질적이고 일치되지 않는 세계관과 타당성구조를 고려하여 세계관들을 변형
하고자 할 때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사회과학적 절차에 따라 위에서 석의(exegesis) 되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초월적인 본질이다. 이 본질적인 덕목들은 문화, 세대, 세계관, 타당성구조의 장벽들을 능히 
넘을 수 있다.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과업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덕목들을 통합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다. 교육자의 세계관이 온전할 때 그것이 다르고 낯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개역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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